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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짐승의 표
를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의 인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짐승의 이름의 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4:1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 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이마에 씌여진 어린양,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3에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고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가리키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그들의 이마에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온 인으로 그들의 이마에 인쳤다고 하였다. 아울러 요한계시록 22:4에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지 짐승의 이름의 표를 우리의 손이나 이마에 
새기거나 가지고 있지 않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님의 
이름이 인쳐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몇 년 전 필자는 파크랜드
(Parkland) 병원 모 부서에서 일하는 남녀 두 직원이 이마 가운데에 검은 십자가 문신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마에 새긴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겠는가? 우리의 이마에 예수
님을 헬라어로 새겨 넣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새겨 넣는다는 말씀이겠는가? 그 이름을 새기면 예수님을 믿
지 않아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일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할례를 통해 외적 표시를 둔 것
처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 표시를 갖는데 그것이 여기서 말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인이겠는가? 

짐승의 이름의 표는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눈에 보이는 실물로서 우리의 손이나 이마에 새기며 집어넣어 갖
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어떤 형태나 외적 표시나 체내에 집어넣은 칩과 같
은 것이 아니다. 짐승의 이름의 표는 인간이 만들고, 돈으로 구입하고, 인간이 집어넣고, 칩(chip)으로 작동되
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계 14:11), 또한 부작용으로 악하고 독
한 종기가 난다(계 16:2).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씌여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부작용과 질병과 고통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표(mark)가 아니라 영원한 인(seal)이고, 어느 누구나 우리 스스로가 새긴 것이 아
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준 것으로 확실한 보증과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인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
만 영원하고 확실한 인(seal)이기 때문에 사단이나 짐승이 결코 그대로 따라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의 인
을 모방하고자 자기도 짐승의 이름의 표를 만들어보지만 그것은 표(mark)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토록 쉼이 
없는 고통과 악성 종기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최악의 결과만 낳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사단과 짐승이 결코 그대로 따라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의 인을 친히 우리에게 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